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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·중 회담 의제 관심 속…中관영지 "AI  독점해선 안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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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=AP/뉴시스] 도널드 트럼프(왼쪽)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나래마루

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. 2025.10.30.

[베이징=뉴시스]박정규 특파원 = 다음주 열릴 미·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예상

의제 중 하나로 떠오르는 인공지능(AI)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.

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8일 사설을 통해 "'모두를 위한 선한 AI'라는 원칙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것

은 국제사회의 시급한 과제가 됐다"며 이같이 밝혔다.

해당 매체는 "전 세계가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보안 위험은 더 이상 공상 과학 소설에만 국한돼있지 않다"며 효과적인 거버넌

스와 공격에 대비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.

또 "딥페이크와 사이버 공격부터 최근 중동 전쟁에서 군사 애플리케이션에 AI를 사용하는 것까지 기술의 오용은 인류에게 경종

을 울렸다"며 "어느 국가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어느 한 국가의 규제 차이가 전 세계적인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다"고 우

려했다.

매체는 "제로섬 사고와 지정학적 경쟁이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된 것은 분명하다"면서 "AI는 특정 세력이 독

점하는 사유물이 되거나 일부 국가의 폐쇄적인 모임만 위한 도구가 돼선 안 되며 인류 위에 드리워진 칼이 돼선 결코 안 된

다"고 지적했다.



그러면서 최근 미국 내에서 미·중 간 AI 협력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.

매체는 "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도 이 방대한 AI 분야를 독점할 수 없고 기술과 관련된 글로벌 리스크를 홀로 감당할 수 없다"며

미·중 정상회담 의제에 AI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(WSJ)의 보도를 들어 "이는 전 세계에 희소

식"이라고 환영했다.

이어 "더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면서 AI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·억압 조치와 함께 국제적으로 배

타적인 블록을 구축하려는 부정적인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관건"이라고 주장했다.

오는 14∼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열리는 미·중 정상회담에서는 AI를 의제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

토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.

이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AI 분야 협상을 이끌면서 중국 측 협상 상대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과 함께 AI

핫라인 구축 가능성까지 논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등을 지난 6일 WSJ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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